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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제품 수출 환율영향 상당하다!
한국은행, 원/엔 절상 플래스틱 경쟁력 약화 … 섬유는 위안화 타격

수출 제조기업들이 원화환율 강세에 발목을 잡히면서 가격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은행은 10월10일 <최근의 제조업 업종별 실질실효환율 동향과 시사점> 보고서에서 한국 수출제품의 가

격 경쟁력은 2002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2004년 1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1.2% 하락한 것으로 분

석했다.

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 것은 2003년 한해 평균 1191원90전이던 원/달러 환율이 2004년에는 평균 

1050원80전으로 13.4% 떨어졌기 때문이다.

미국 달러화, 일본 엔화, 중국 위안화에 대한 원화환율 변동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
한 결과, 원화환율이 달러화에 대해 10% 절상되면 자동차(-4.2%), 선박(-3.6%), 조립금속(-3.0%), 음향ㆍ통신

(-2.8%) 등의 가격경쟁력(실질실효환율)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일본 원/엔이 10% 절상되면 정밀기기(-3.5%), 석유제품(-3.5%), 1차금속(-3.2%), 고무ㆍ플래스틱(-3.2%), 비

금속광물(-3.0%) 등 자본재 부문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.

중국 위안화에 대해 원화가 10% 절하되면 가죽․신발(6.6%), 섬유․의복(4.9%), 가구(4.2%) 등 경공업 부문

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.

화학 관련업종의 실질실효환율지수 변동(2000=1.0)

구      분
REER 지수 등락률(%)

1991 1996 2004 1991-96 2000-04

코크스․석유 1.0584 1.0348 1.0252 -0.40 1.11

고무․플래스틱 0.8178 0.9026 1.0027 2.16 -1.00

화학제품 0.7934 0.8932 0.9756 2.51 -1.31

제조업 0.8139 0.8843 1.0227 1.75 -0.08

+ PEER지수는 연평균, 등락률은 평균치

원화환율 하락세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어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2005년 들어 더욱 약화된 것으로 분

석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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